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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동권씨 종보 대금 납부 안내

종보 대금            납부는 100만 족친의 번영과 화합의 상징입니다.

안동권씨 대종회 

3만원 

윤편 : 전하께서 읽으시는 건 무슨 책입니까?

환공 : 성인의 말씀이다.

윤편 : 성인이 살아 계십니까?

환공 : 벌써 돌아가셨다네.

윤편 : 그럼 전하께서 읽고 계신 책은 옛 성인의 찌꺼기군요.

환공 :  내가 책을 읽고 있는데 바퀴 만드는 목수 따위가 어찌 시비를 건단 말이냐. 이치에 합당한 설명

을 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.

윤편 :  저는 제 일의 경험으로 보건대 수레바퀴를 깎을 때 너무 많이 깎으면 헐거워서 튼튼하지 못하고 

덜 깎으면 빡빡하여 들어가지 않습니다. 더 깎지도 덜 깎지도 않고 딱 맞게 깎는다는 일은 손짐

작으로 터득하여 마음으로 느낄 뿐 입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. 거기에 비결이 있는 겁니다만 제

가 자식에게 깨우쳐 줄 수도 없고 제 자식 역시 제게서 전수받을 수도 없습니다. 그래서 70이 넘

도록 수레바퀴를 깎고 있습니다. 옛 성인들도 전해줄 수 없는 그 무엇과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. 

그러니 전하께서 읽고 계신 책이 찌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?

 편집국장 권행완

달인 윤편과 권도(權道)

 글 권성재

영락제와 명나라의 대항해시대

편집국장 권행완

조선의 노블리스 오브리제(noblesse oblige)의 표본, 권율

 글 권성재

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

♣ 2018년 9월부터 종보 대금 지로용지(1년 3만원)를 발송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 

♣ 예금계좌 : 농협 301-0235-6546-41(안동권씨 대종회)

♣ 문의전화 : 02-2695~2483-4


